
지열에너지 효율적 개발 앞당겼다!
지하 열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… 지열 정보 통계 분석해 최적지 선택

국내 연구진이 효율적인 지열에너지 개발을 위한 <지열에너지 자원지도> 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.

한국지질자원연구원(원장 장호완) 지열연구실 김형찬 박사는 10월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추계지

질과학연합학술발표회 특별세션에서 지질의 열물성 특성과 지하온도를 측정해 지열이상대 분포도를 작성했다

고 발표했다.

특히, 지리정보시스템(GIS)을 기반으로 지하 열 자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관련평가 및

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특정지역의 지열 정보에 대한 통계․분석이 가능하도록 했

으며, 지열에너지 개발 최적지를 분석해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김형찬 박사는 “지열 정보시스템은 지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최적지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

미래의 에너지인 지열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지열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”고 연구의의를 전했다.

아울러 지열 발전 및 지역난방뿐만 아니라 지하저장시설, 온실, 도로결빙 방지 등 여러 방면에 유용하게 쓰

일 것으로 전망된다.

지질자원연구원은 앞으로 웹 GIS 기반의 지하 열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 인터넷으로

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열에너지의 정책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을 추가 개발한다는 계

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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